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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부, 영국과 연안생태계 보전을 위해
적극 협력

-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(RSPB)와 갯벌 및 연안 생태계 보전‧관리 위한 
양해각서 체결

  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6월 5일(수) 14시(현지시각) 영국 왕립조류보호

협회(이하 RSPB: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)와 ‘갯벌 및 연안 

생태계의 보전·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(MOU)’를 체결하고, 영국 연안

생태계 관련 부서*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.

 * 해양관리기구(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), 환경청(Environment Agency), 

연안어업 및 보전 당국(Insho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Authority)

  1889년에 설립된 RSPB는 회원수가 120만 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

조류 및 서식지 보호 환경단체로, 200개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을 소유하며 이에 

대한 복원·관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. 

  영국 정부와 RSPB 등 관련 단체들은 영국 동부 연안습지를 동대서양 

철새 이동경로(East Atlantic Flyway)의 핵심 기착지로 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

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, 지난 2023년 4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

등록한 바 있다. 

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서 2021년 7월에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으로 먼저 

등재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*와의 협력을 위한 RSPB의 요청에 의해 추진

되었다. 양측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갯벌복원, 세계유산 관리 등 연안생태계 

정책을 적극 공유하고 교육·학술 워크숍 개최, 전문가 교류 등을 적극 

추진할 계획이다. 이로써 갯벌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정책·기술 분야

에서 강점이 있는 RSPB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

기대된다.

 * 충남 서천, 전북 고창, 전남 신안‧순천‧보성에 걸친 ‘한국에 갯벌’이 유럽 와덴해, 중국 

황해습지에 이어 갯벌로는 3번째로 세계자연유산 등재



  이와 함께,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영국의 해양관리

기구, 환경청, 연안어업관리기구 등 연안생태계 관련 정부기관과의 면담도 

적극 추진하고,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뿐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확대, 

해양생태관광, 블루카본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

기로 했다.

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의 우수성을 전 

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유산 확대 등재 및 지속가능한 보전‧관리를 

위해 노력하겠다.”라며, “이를 위해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 

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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